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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이주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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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민 10명중 약 7명은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
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절반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세계인종차별의 날을 맞아 지난해 실시한 제4차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카
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

제4차 인권의식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만 18세이상 가구원을 조사대
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는 총 1만6148명이다.

설문 결과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71.9%, '이주
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58.8%로 집계됐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다'는 응답은 54.1%를 기록했다.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집
계돼 직전 해 대비 1.3%포인트(p) 하락했다.

인권위는 "국가간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고,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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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이어가는 것이 보편화 됐다"며 "이주민들의 '다름'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
니라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할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권
고했다.

우리 국민 가운데는 경제적 빈곤층이 가장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경
제적 빈곤층 △장애인 △결혼이주민노동자 △노인 △학력이 낮은 사람 △전과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5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
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전국 228곳 중 총 86곳으로 4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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